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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시 29:11)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곳 바르셀로나의 상황은 조금은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만 아직은 안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
니다. 스페인은 지금까지 확진자 350 만명에 사망자 78,000 명으로 세계 7위를 달리고 있습
니다. 지금도 매일 확진자 10,000명 내외, 사망자도150명 내외로 보고가 되고있습니다. 그래
서 현재는 우리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행을 위해서는 통행 허가증을 받아야하고, 보통의 
식당과 카페테리아는 17시 이후로는 문을 닫아야하고, 일부 테이크 아웃만 10시 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주일 예배와 주중에 한번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중에 한번 아가페선교회를 통하여 노숙인들을 상대로 빵과 음료( 바겟트 빵
에 올리브를 바르고 햄이나 치즈를 넣고, 따뜻한 커피와 주스를 제공함)를 나누어 주고있으며, 
총회선교부를 통하여 어느 독지가로 부터 지원받은 마스크 500장을 매주 5-60명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필품( 비누 치약 치솔, 속옷 양말 등)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기증 받은 헌 옷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꼬메도르에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은 법
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지난 3월부터 조금씩 찾아 다니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바르셀로나 시내에는 약 20,000명의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인데, 서류가 없어서 취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흑인들은 관광
객들을 상대로 길거리에서 불법으로 일하다가 그것마저 힘들어지면서, 이곳 저곳 처마밑에서 
아니면 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도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놓
은 상황이고, 일부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단체 등이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팬
데믹 상황이 빨리 지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가난한 노숙인을 돕는 긍휼사역은 우리의 주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루마니
아에서 온 신실한 가정의 막내 아들인 시몬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는 평일에는 칫과 기공사
로 일하면서 오후 3시에 퇴근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 자연스럽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청소를 하면서 헌옷, 신발, 가방, 전기기구 등을 정리하면서 많이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모아 두었던 짐들이 어찌나 많은지, 버리며 사는 삶의 지혜를 배
워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다이소와 같은 가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생필품을 구할 수 있
지만, 여기 서민들은 아름다운 가게 등 을 통하여 중고나 재고품을 구하여 사용합니다. 보통 



스페인 사람들은 그래도 사업이나 직장을 가지고 어려움을 버텨나가지만, 서류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글학교를 통하여 교제하고 있는 북아프리카에서 온 아메드라는 청년이 있는
데 최근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
탁을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슬렘 청년인 아메드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
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번 한국 방문때 보았던 상황도 만만치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마지막 생명의 면류관을 차지할줄로 확신합니다. 지금은 영적 가족들 중심으로 
모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자리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 볼 때인것 같습니
다. 오늘도 선교사들을 보내어 놓고 기도하며 후원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
님께 상달되기를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바나 한 모퉁이에서 곽상호, 박현숙 올림.

*** 기 도 제 목 ***
1.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지나가도록...
2. 선교지 백성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3. 한국의 위정자들과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4. 선교사 부부와 자녀들이 깨어 기도 할수 있도록...
5. 총회 선교부와 후원교회들이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 할 수 있도록...


